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금속산업 노·사 2024년 중앙교섭 시작
16일 1차 중앙교섭 상견례 … 금속 최저임금 11,080원·좋은 일자리 창출 요구

금속노조가 2024년 

중앙교섭을 시작하며, 

임·단협 투쟁에 돌

입했다.

금속노조와 금속산

업사용자협의회는 4

월 16일 서울 중구 

정동 노조 회의실에

서 1차 중앙교섭을 

상견례로 열었다.

박근형 금속사용자

협의회 회장은 “13

기 집행부 출범을 축

하드린다. 이렇게 1차 상견례에서 

뵙게되서 반갑다”라고 인사말을 

시작했다. 박근형 회장은 “이번 총

선을 보면 여러가지로 대립되는 양

상이 상당히 많았던 터라 환호와 

아쉬움이 교차하고 있는 상황이

다”라며 “올해 우리 교섭의 이슈

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또 그렇

다고 쉬운 내용만은 아니라는 생각

도 든다”라고 말했다.

박근형 회장은 “금속 노·사 간

의 문제뿐만 아니라 노·정 간의 

관계에서도 무시할 수 없어 보인

다”라며 “최저임금도 마찬가지인 

것 같고 여러 이슈들이 있어 혼란

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 노·사

간에는 예년처럼 그래왔듯이 어렵

고 힘들더라도 허심탄회하게 의견

을 내고 수용해서 원만하게 타결이 

됐으면 한다”라고 말했다.

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“올

해 금속노조는 임·단협 안을 만들

면서 고용의 사회적 가치와 좋은 

일자리를 만드는 요구안을 중심으

로 한 다양한 교섭의제를 포함했

다”라며 “청년, 여성, 고령자, 이

주노동자 등 다양한 인력과 함께 

산업전환, 녹색일자리, 안전, 저임금 

노동자 보호를 위한 안도 함께 마

련돼 있다”고 설명했다.

장창열 노조 위원장은 “오늘 상

견례를 시작으로 다양한 이해와 요

구를 안고 발전적인 2024년 중앙교

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

다”라면서 “노·사가 서로 도움

이 되는 중앙교섭이 되도록 모두가 

노력을 함께 했으면 좋겠다”라고 

당부했다.

금속노조와 금속

사용자협의회는 교

섭원칙과 2차 교섭 

일정을 확정하고 1

차 중앙교섭을 마

쳤다. 금속 노·사

는 기후위기 시대

를 맞아 일회용품

을 줄이자는 취지

로 생수를 따로 준

비하지 않고 텀블

러를 사용하기로 

했다. 2차 교섭은 4

월 23일 서울에서 교섭을 벌이기로 

합의하고, 3차부터 지역 순회 교섭

을 열기로 했다.

금속노조는 올해 통일요구로 △

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금속산별

협약 제41조 ‘신규채용’ 개정 △

근로시간면제제도 개선 노사공동 

대정부 요구 등을 내세웠다. 

중앙교섭 요구는 △양질의 일자

리 창출을 위한 노사공동선언 △이

주노동자 차별금지를 위한 금속산

별협약 제23조 ‘임금차별 해소’ 2

항 신설 △금속산별협약 제47조 

‘사내하청 노동자의 처우개선’ 1

항 개정 △금속산별협약 제50조 

‘이주노동자의 처우개선’ 신설 

△금속산업 최저임금 통상시급 

11,080원과 월 통상임금 2,504,080원 

중 높은 금액 적용 등이다.

01호
발행일 2024년 4월 16일(화) ❙ 발행인 장창열 ❙ SNS 페이스북·카톡채널 ⌕금속노조 ❙ 편집 선전홍보실 ☎ (02)2670-9507


